
활동 지도안

활동주제  나무이름표 만들기 활동 시기 4월

활동목표 학교 교정 나무의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달아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다.

활동자료  식물도감, 종이, 필기도구, 유성펜. 색연필, 코팅지, 펀치

활동유형 관찰, 표현 시 간 80분 활동인원 30명 장 소 교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10분)

• 동기 유발

- 각자가 알고 있는 나무의 이름을 발표한다.

-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에 대하여 아는 것을 발표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학교 교정의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달아주며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다.

•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에 대하여 교사

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수업을 진행하

는데 더 좋을 것이

다.

전 개

(60분)

• 학교 교정에 나가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의 이름을 알아본다.

 - 식물도감에서 나무을 찾아서 함께 이름을 찾아본다.

• 활동순서(1,2차시로 나누어 활동해도 된다.)

① 학교 교정에서 각자가 이름표를 만들고 싶은 나무를 정한다.

② 정한 나무에 대하여 식물도감에서 나무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간

단하게 정리한다.

③ 나무이름표에 적을 내용을 정한 후에 이름표를 만든다.

 -나무이름, 꽃이 피는 시기와 꽃 색깔, 열매의 모양, 나무의 쓰임새, 

나무이름의 유래 등이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나무이름표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5cm 정도로 한다.

 -나무에 대한 설명을 연필로 먼저 쓰고 난 후 유성펜으로 그 위에 

덮어서 다시 쓴다.

 -완성된 후에 코팅을 한다.

 -나무이름표에 펀치로 구멍을 내어 나무에 걸 수 있게 만든다.

④ 학교 교정에 나가 나무이름표를 걸어준다.

• 교사는 식물도감

을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과 함께 나무

이름을 찾는 과정도 

하는 것이 좋다.

• 교정의 나무수종

에 대하여 미리 알

려줄 수 있도록 준

비한다.

• 식물도감, 필기도

구, 유성펜, 색연필, 

코팅지, 펀치

• 나무이름표의 크

기와 모양은 학생들

이 창의적으로 하여

도 된다.

정 리

(10분)

• 나무이름표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한다.

• 나무이름표를 나무에 걸고 난 후의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나무이름표를 걸어 준 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안내한다.

• 학습지

• 필기구

기대효과
•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걸어 준 나무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면 생명

에 대한 신비함과 경외심 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활동지                나무이름표 만들기

( )학년 ( )반 이름 ( )

1. 내가 나무이름표를 달아 준 나무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써 봅시다.

 [나무이름]

 [나무전체의 모양]

 [나무줄기의 느낌]

 [잎, 열매, 꽃의 특징]

2. 내가 이름표를 만들어 준 나무의 이름과 내용을 써 봅시다.

 [나무이름]

 [이름표의 내용]

3. 나무이름표를 만든 후의 느낀 점과 앞으로의 나의 다짐을 써 봅시다.



  참고자료

1. 나무의 정의

 순수한 한글로서의 나무는 살아있거나 혹은 베어서 땔감으로 만든 것을 모두 칭하

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수목(樹木, tree)이라고 한다. 편의상 종자식물을 크

게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나누는데 온대지방에서 목본식물의 기준은 겨울철에 지상

부가 살아남으면 목본식물이며 지상부가 전부 죽으면 초본식물이라고 한다. 또는 목질

을 형성하는 주성분인 ‘리그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리그닌이 있으면 나무, 없으

면 풀이라고 한다.

 또한 나무는 초본식물(풀)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몸체가 크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생물로서 가장 큰 세코이아나무

는 키가 112미터에 달하고 지름이 10미터나 된다.

2)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것이다. 소나무류는 5천 년간을 살아남기도 한다.

3) 생식생장(개화와 결실)에 많은 에너지는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생 식물은 

열매를 맺고 죽지만, 나무는 여유를 가지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 꽃 피우고 열

매를 맺는다.

4) 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 많은 적설에 견딜 수 있으므로 곧추선 형태를 지닌다.

2. 나무상식

대나무는 나무인지 풀인지 논란이 많은 식물이다. 오래 살고 단단한 목질부가 있어 

나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관다발형성층이 없어 부피생장을 못하고 속이 비어 있으

므로 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나무와 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대나

무류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식물학적으로는 풀로 보는 것

이 맞다.

3. 나무와 풀의 차이점

식물은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나무와 풀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단단한 목질인가 목질이 아닌 것으로 한다. 

풀은 목질부가 없어 단단하지 않으며 주로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꽃이 피고 씨

앗을 맺고 나면 죽어서 한해살이풀과 여러해살이풀로 나누며 여러해살이풀아라고 해

도 나무처럼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부피생장을 하지 않아 굵지 않으며 주로 생식생

장에 주력한다. 환경에 대한 저항력도 나무보다 약하다.

나무는 목질부가 있어 단단하며 겨울에서 살아서 활동한다. 오래 사는 편이며 부피



생장을 하기 때문에 몸체가 크다. 영양생장에 많은 에너지를 쓰며 환경에 대한 저항성

이 강하다.

[ 풀 ]

<꽃마리> <냉이>

[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4. 나무의 사계절

1) 봄 

 봄이 되면 나무의 뿌리가 가장 먼저 깨어난다. 지상의 눈들이 아직 겨울잠에서 깨

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뿌리털의 차가운 땅을 헤집고 시린 물

을 빨아들여 지상으로 옮겨준다. 이른 봄 뿌리들의 노력으로 물이 모아지면 메말랐던 

줄기는 부풀어 오르고 윤이 난다.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칙칙하던 숲 속

에 초록잎 새싹들이 돋아난다.

2) 여름

 여름의 나무는 성장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가지마다 풍성하게 달리는 잎들은 

나무의 생산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무가 열장의 잎을 만든다면 열 장 

중 두 장은 자신의 성장, 두 장은 꽃과 씨앗, 두 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물질, 두 장

은 스스로에게 저장, 두 장은 숲의 다른 생물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성한 잎 사

이로 가지나 줄기 위로 꽃을 피워낸다.

3) 가을 

 가을의 나무는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엽록소가 급격히 파괴되어 나뭇잎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색을 가진다. 노란색으로, 붉은 색으로, 갈색 등으로 잎의 색이 

변한다. 그리고 여름에 꽃 피웠던 자리에는 어느새 열매들이 맺혀있다. 열매 속에는 

나무의 미래를 책임질 씨앗이 들어 있다. 맛있는 향을 내어 또는 예쁜 색으로, 바람에 

날기 위한 날개로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계절이다.



4) 겨울 

 겨울의 나무는 모든 잎들을 떨구고 최소한 활동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내년

을 위한 성장으로 겨울눈으로 겨울을 난다. 겨울눈은 새로운 잎이나 꽃을 피우는 중요

한 기관으로 이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다. 식물들은 다음 해에 봄에 성

장을 이어갈 소중한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솜털로 감싸고 여러 겹의 비늘잎으로 감

싸거나 방수액을 채워 넣기도 한다.

5. 나무이름표(숲체원과 한택식물원의 나무이름표)

나무이름표는 휴양림이나 식물원에 가 보면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소재는 나무나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이름표를 나무줄기에 끈이

나 스프링 등으로 직접 매달기도 하고 나무 앞쪽에 나무이름표를 세워놓기도 한다. 

 



5. 나무이름표(학생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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